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역량이 최대한 발휘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1]. 중년기는 청년기나 노년기와 

다르게 생애주기 상 역할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발
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타 발달단계보다 상대적으로 
부각 되지 못했다[2]. 중년기는 일상생활에서 신체 변화
나 노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시간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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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201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40, 50대 
중년여성 594명을 대상으로 시간 부족과 여유로 구분하여 시간인지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주 활동의 수행에 
소비하는 시간량 패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상생활 행동별 시간량의 차이에서는 두 그룹 모두 개인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간 부족 그룹은 일, 문화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 
순, 시간 여유 그룹은 문화 및 여가활동, 일, 가정관리 등의 순으로 일상 시간을 사용하였다. 1인 중년여성의 
시간인지는 일상생활의 주요 행동 패턴의 차이를 보이며, 문화 및 여가활동과 일은 이들의 중요한 일상 행동으
로 보인다. 이 연구는 중년층 내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시간 사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 활용 방향과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1인 가구 중년여성│시간인지│생활시간│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2019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Life Time Survey, It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ime-perception on the time-use pattern of 594 single middle-aged 
women in the city.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of time management for daily 
behaviors between the insufficiently-percieved group and the sufficiently-percieved group. The both 
spent the most time with personal management. Secondly, the sufficiently-perceived group spent the 
more time with leisure activities than the insufficiently one did; the insufficiently-perceived one did the 
more work than the sufficiently-perceived one. The founding suggested the difference of time-use 
pattern by time-perception of the middle-aged women in the city. Also, the leisure activities and work 
were key factor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the city-living middle-ag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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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의 역량이 발휘되는 시기인 동시에 노년기를 준
비해야 하는 시기로, 시간 인지에 있어 양가적인 생각
과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3]. 인간발달은 이전 
삶의 경험이 현재, 미래 삶의 형태와 질을 결정하게 된
다[4]. 이에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현재 중년기 생활양식에 주목할 필요성은 더
욱 중요해졌다. 중년기는 일과 가정 병행의 부담도 크
지만, 여가와 자기개발 등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중년기는 현재
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일상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자본(capital)의 기본으로 경제적 자본
이 언급되지만, 그 외 사회적·문화적 자본과 함께 시간
을 중요한 자본으로 강조하였다[5]. 개인의 욕구와 가족 
형태의 변화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간은 단순히 24시간이 아닌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어 
구성되며, 일상생활 시간의 활용에 다양한 모습을 보이
게 된다. 일상은 개인의 시간 활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을 보이며, 욕구에 따라 시간 압박을 느끼게 된다. 시간 
자본의 결핍을 시간 빈곤(time poverty)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7], 시간 빈곤은 소득과 관련한 문제뿐 아니
라 여가와 같은 활용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며 삶의 질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8]. 개인의 시간 활용은 현대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함
께 시간 빈곤과 일, 생활 균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며, 
개인의 시간 활용은 일상생활의 시간 부족을 넘어 여러 
형태의 불평등한 요소로 이어지며 성별과 계급 등에 따
라 차이를 보인다[7].

중년층에서 특히 여성의 1인 가구율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다. 배우자, 자식이 있는 중년여성과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일상의 모습은 상이하며, 중년기 삶이 영향
을 미칠 노년기 삶은 다른 경로, 패턴 형성을 의미한다. 

서울시 여성 1인 가구 생활실태에 조사에 따르면 중
년기 40, 50대에서는 이혼 비율이 증가하며, 여성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보다 노동시장에서 소득이 낮은 
취약한 계층으로 간주 되어왔다. 1인 중년여성 가구는 
기초 생활 수급자 비중이 8%를 넘을 정도로 빈곤계층
이 높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비취업자 비중도 높다는 

연구 결과에 집중하며 경제 상태 및 활동이 시간 사용
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접근하였다[9].

중년기 여성의 시간 연구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
심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1인 중년여성 가구의 증가
는 기존 중년기 여성의 시간 사용과 빈곤에 대한 논의
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들 1인 중년여성 가구의 일상생
활을 인지하는 방식과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시간 사용
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1인 중년여성 가구의 시간 
사용 연구가 부재하다. 1인 중년여성 가구의 시간 사용
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시간 빈곤이 소득과 함께 
성별, 혼인 여부 등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요인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8][11-13].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 빈곤에 취약하며, 그중 소득이 낮은 여성이 
더 시간 빈곤에 취약하다는 결과와 기혼 또는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 시간 빈곤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하
였다[11][12]. 한국의 취업 기혼여성의 경우 총 노동시
간이 다른 나라 여성들과 비교하여 가장 길어 수면시간
과 자유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 
상태 여성의 경우 무급노동 시간이 역시 적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취업/비취업에 따라 시간 배분
에 대비되는 현상으로 자유시간의 절대적 양이나 활동
의 종류, 각 활동에 투자되는 시간 차이를 보인다고 하
였다[14]. 

시간 빈곤은 가족 유형과 관계없이 개인의 삶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며[12], 최근 증가하
고 있는 1인 여성 가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상생활 
시간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년 1인 가구에 대
한 연구는 노인 또는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은 곧 노년층에 편입된다는 
점[15]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서는 1인 가구 중 특히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는 중년여
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시간 사용 인지 정도
에 따라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데 시간 사용
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시간 
사용에서 교제 및 참여 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파악
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신체적, 정서적 
생활 설계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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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 중년여성

의 시간 사용 인지와 주 행동 시간량과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통계청에서 수행한 ‘2019 생활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와 50대 여성 중 1인 가구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농촌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중년기 
여성의 경우 기혼인 경우가 다수이며, 1인 여성 가구주
는 노년기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수행
하고 있는 생활시간조사의 가장 최근 조사로, 2014년 
이후 5년 동안 한국인의 일상생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추출하여 사용된 도시 1인 가구인 중년
여성은 594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
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총 594명 중 44.1%가 일상생활 시간 사
용에 있어 부족하다고 인지하였으며, 55.9%는 시간 사
용에 여유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40
대 여성은 218명, 50대 여성은 376명으로 50대 여성
이 63.3%로 40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차지하였다. 
분석대상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278명으로 
전체 46.8%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전문대 이상) 
26.9%, 중졸 1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중년여
성의 46.5%가 별거를 포함하여 이혼에 따른 1인 가구
가 형성되었으며, 비혼 32.7%, 사별 20.9%로 차지하였
다. 이혼(별거 포함)이 도시 여성의 1인 가구 형성의 주
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도시 
중년여성의 1/3을 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소득을 보면 200만원 미만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만원~400
만원 미만은 23.7%로 나타났다. 직업 유형의 비율은 서
비스종사자가 30.1%로 가장 높고, 단순노무직 19.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3%, 사무종사자 13.4%, 판
매종사자 1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인 여성
의 대부분은 취업 형태가 전일제로 71.0%를 차지하였
다.

2. 변수설명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도시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중 생활시간이 부족 또는 여유가 
있다고 인지 정도에 따라 주 행동 시간량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인 가구인 중년여성의 ‘시간 사용 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소 시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의 문항을 활
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1~4점의 점수 범위를 가
지며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은 1점,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은 2점,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은 3점,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은 4점으로 시간 사용 인지를 측정하였다. 
분석대상의 시간 사용 인지 수준을 ‘여유’와 ‘부족’을 구
분하기 위하여 1점과 2점으로 응답한 여성은 ‘부족’ 그
룹으로 1로, 3점과 4점은 ‘여유’ 그룹으로 2로 재코딩하
여 사용하였다.

2019 생활시간조사는 10분 단위로 모든 행위 시간
을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 행동 시간량’은 
시간일지에서 주 행동으로 기록된 시간으로 분 단위로 
측정하였다. ‘주 행동 시간량’은 ‘개인 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자원봉사 및 무급
연수’, ‘교제 및 참여 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이동’을 
주 행위로 기록된 시간을 의미한다.

표 1. 분석대상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구분 특성 N %

시간사용
인지

부족 262 44.1

여유 332 55.9

연령그룹
40대 218 36.7

50대 376 63.3

교육수준

무학 4 0.7

초종 32 5.4

중졸 94 15.8

고졸 278 46.8

대졸(전문대 포함) 160 26.9

대학원 이상 26 4.4

혼인상태

미혼 194 32.7

사별 124 20.9

이혼(별거포함) 276 46.5

가구총소득
200만원 미만 146 70.4

200만원~400만원 미만 90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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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지’는 수면, 식사 및 간식 섭취, 개인 건강관
리, 개인위생 및 외모 관리 행동을 포함하며, ‘일’은 법
인·정부 기관·비영리단체 등의 일, 가계비법인의 일, 무
급가족 일, 기타 일 관련 활동, 구직 및 창업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일로 구성되었다. ‘학습’은 학교 활동, 학교 
활동 외 학습활동을, ‘가정관리’는 음식 준비, 의류 관
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로 포함하였다.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
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
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로 구성된 ‘가족 및 가
구원 돌보기’, 비조직 기반 자원봉사, 조직 및 공동체 기
반의 자원봉사, 무급연수 및 관련 활동인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교제 활동, 참여 활동, ‘종교활동’과 같은 의
례 활동, 문화 및 관광 활동,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게임 및 놀이, 휴식 관련 행동, 기타 
여가활동인 ‘문화 및 여가활동’ 시간량을 사용하였다.  

평소 일상생활 수행 시 시간 부족하다는 중년여성과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여성 간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 총소득’, ‘직업’, ‘취업 형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육 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
교 졸업,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사별, 이혼(별거 포함)으
로 구성하였으며,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만
원~400만원 미만, 4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직업 유형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직, 기타로, 취
업 형태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데이터 통계분석은 SPSS 25를 사용하였
다. 일상 시간 사용에 부족하다고 인지하거나 여유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도시 1인 가구 중년여성 간의 일
반적 특성인 교육 수준, 혼인상태, 가구 총소득, 직업, 
취업 형태 분포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도시 1인 가구 중년여성을 시간 사용 
부족 그룹과 여유 그룹으로 나누어 일상 주 행동간 평
균 시간량에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대상자 594명 중 시간 사용 부족 그룹 262명

과 시간 사용 여유 그룹 332명 간의 교육 수준, 혼인상
태, 가구 총소득, 직업, 취업상태 요인별 분포가 통계적
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첫째, 연령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족 그룹
의 연령대는 55.0%가 50대였으며, 40대는 45.0%를 차
지하였다. 여유 그룹은 전체 332명 중 69.9%가 50대, 
40대는 30.1%로 시간 사용 인지 그룹별 연령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사용 인지 
그룹의 교육 수준의 분포에서 부족하다고 인지하는 집
단은 전체 중 45.0%가 고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를 포함하여 대졸이 29.8%, 
중졸 이하 18.5% 등으로 나타났다. 여유를 느끼는 그룹
은 48.2%가 고졸이었으며 중졸 이하와 전문대 포함 대
졸은 각각 24.7%를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
간 사용 인지 그룹별 교육 수준 분포를 보여주었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분포는 가구소득, 직업, 취업 형태에
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부족 그룹에서 절반 이상인 
55.7%가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
만원~400만원 미만은 34.3%를 차지하였다. 여유 그룹
에서 200만원 미만은 81.9%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5.7%는 200만원~4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직업 유형은 부족 그룹 전체 중 28.1%가 
서비스종사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400만원~600만원 미만 16 3.7

600만원 이상 10 2.0

직업

관리자 12 2.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6 15.3

사무종사자 58 13.4

서비스종사자 130 30.1

판매종사자 50 11.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 3.2

단순노무직 84 19.4

기타 18 4.2

취업형태
전일제 240 71.0

시간제 9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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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2%, 단순노무직 
17.4%, 판매종사자 13.2%, 사무종사자 1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유 그룹은 32.6%가 서비스종사자로 
응답하였으나, 단순노무직이 22.1%, 사무종사자 
14.7%,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 11.6% 등 순으로 나타
났다. 부족 그룹에서 전일제로 취업한 비율은 76.6%, 
시간제는 23.4%로 나타났으며, 여유 그룹에서 전일제
와 시간제는 각각 64.0%, 36.0%를 차지하였다.

표 2. 시간사용 인지그룹별 일반적 특성 분포    (단위:%, 명)

주: *p<.05, **p<.01, ***p<.001

하루 생활시간 사용에 부족 또는 여유가 있다고 인식
하는 그룹별 주 행동별 시간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 행동은 개인 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돌봄, 자
원봉사 및 무급연수, 교제 및 참여 활동, 문화 및 여가
활동, 이동 9개로 구분하여 각 그룹의 평균 시간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비교 분석하였다.

부족 그룹과 여유 그룹 모두 일상생활 중 수면, 식사 
및 간식 섭취, 개인위생 및 외모 관리 등 개인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다음으로 부족 그
룹은 일, 문화 및 여가활동, 가정관리 등 순으로 시간으
로 소비하였다. 반면, 여유 그룹은 문화 및 여가활동, 
일, 가정관리 등 순으로 일상 시간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 행동은 개인 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교제 및 참여 활동, 문
화 및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개인 유지를 위해 부족 
그룹은 702.48분을 사용한 반면, 여유 그룹은 725.78
분으로 21.3분을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평
균 시간량의 그룹 차이는 156.38분으로 부족 그룹은 
평균 296.11분, 여유 그룹은 139.73분을 소비하였다. 
가정관리의 경우, 여유 그룹은 135.42분을 평균적으로 
소비하였으며, 부족 그룹은 이보다 33.21분이 적은 
102.21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참여 활
동 부문에서 부족 그룹은 57.21분을 소비하였으며, 여
유 그룹은 90.12분으로 교제 및 참여 활동에 부족 그룹
보다 32.91분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부족 그룹은 172.33분, 여유 그룹
은 254.19분을 각각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여유 그룹
은 부족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81.86분을 더 소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습, 가족 돌봄,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는 두 그룹이 소비하는 시간량이 상대적으
로 적었으나, 두 집단 간 평균 시간량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시간 사용 인지 그룹별 주행동 시간량

구분 시간사용 인지 χ2
부족 여유

전체 262 332

연령
40대 45.0

(118)
30.1
(100) 14.03***

50대 55.0
(144)

69.9
(232)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8.5
(48)

24.7
(82)

13.93*
고졸 45.0

(118)
48.2
(160)

대졸
(전문대 포함)

29.8
(78)

24.7
(82)

대학원 6.9
(18)

2.4
(8)

혼인
상태

미혼 37.4
(98)

28.9
(96)

5.91사별 17.6
(46)

23.5
(78)

이혼(동거포함) 45.0
(118)

47.6
(15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55.7
(146)

81.9
(272)

51.16***
200~400만원미만 34.4

(90)
15.7
(52)

400~600만원미만 6.1
(16)

1.8
(6)

600만원 이상 3.8
(10)

0.6
(2)

직업

관리자 2.5
(6)

3.2
(6)

15.7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2
(44)

11.6
(22)

사무종사자 12.4
(30)

14.7
(28)

서비스종사자 28.1
(68)

32.6
(62)

판매종사자 13.2
(32)

9.5
(1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0
(12) 1.1(2)

단순노문직 17.4
(42)

22.1
(42)

기타 3.2
(8)

5.3
(10)

취업
형태

전일제 76.6
(144)

64.0
(96) 6.43*

시간제 23.4
(44)

36.0
(54)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f t
개인유지

부족 262 702.48 113.73
592 -2.44*

여유 332 725.78 116.90

일

부족 262 296.11 222.93 517.50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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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p<.05, **p<.01, ***p<.001

시간 부족 그룹과 시간 여유 그룹의 하루 시간을 소
비한 후 느끼는 피곤함 정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그룹은 평균 1.64점
으로 피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유 그룹은 2.12점으
로 부족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곤함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여가만족도는 여유 그룹 2.81점, 부족 그룹 3.17점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여유 그룹의 평균 여가만
족도는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족 그룹에 비해 
여가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시간 사용 인지 그룹별 피곤함과 여가만족도

주: *p<.05, **p<.01, ***p<.001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도시 거주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시간 사용
을 분석하여 이들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기존 중년여성에 대한 논문들은 
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비혼여성의 삶의 인
식도 및 만족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중년여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삶의 인식 만족도 외에 이들의 생활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서 1인 가구 중년여성 594명은 
모두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연구 결과에서 매우 유의미
하게 나타난 부분은 일, 가정관리, 교제 및 참여 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에 미루어보아 1인 중년여성 가구의 시간인지에 따른 
취업 형태 분포의 차이는 시간인지에 따라 일에 소비하
는 시간량의 차이를 보이며, 그 외 일상생활 활동의 시
간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
식을 돌보는 가족 돌봄에서는 기혼여성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원 가족 돌봄의 의
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식 
준비, 세탁, 청소, 반려동물 돌보기와 같은 가정관리와 
관련하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거환경 돌
봄에 타 1인 가구보다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일
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기타 개인 관리와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높고, 특히 1인 가구에서
는 가족 구성원의 도움 없이 가사노동을 혼자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 부족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여가에 남성보
다 적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16]와 연결 지을 
수 있다. 또한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에 주거환경과 치
안은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15]는 사
회 정책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제 활동과 여가활동에서 크게 유의미한 결과는 1
인 가구의 시간 인지에서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개인을 

여유 332 139.73 192.63

학습

부족 262 11.79 50.80
361.32 2.50*

여유 332 3.22 25.18

가정관리

부족 262 102.21 93.68
592 -4.15***

여유 332 135.42 99.23

가족돌봄

부족 262 1.18 10.38
592 -0.84

여유 332 2.23 18.01

자원봉사 및 무급연수

부족 262 0.65 6.72
388.70 -2.42*

여유 332 4.16 25.35

교제 및 참여활동

부족 262 57.21 66.75
571.68 -4.70***

여유 332 90.12 103.02

문화 및 여가활동

부족 262 172.33 127.48
591.57 -7.01***

여유 332 254.19 157.27

이동

부족 262 96.03 71.644
592 1.85

여유 332 86.15 71.0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df t
피곤함

부족 262 1.64 0.04
586.03 -8.16***

여유 332 2.12 0.05

여가만족도

부족 262 3.17 0.05
592 4.85***

여유 332 2.8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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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차이를 보인다. 1인 가
구는 다인 가구와는 상이한 생활방식과 활동 영역별 시
간 사용의 차이를 보이며 일상생활 활동 수행을 위한 
시간량의 차이를 보인다[16]. 1인 가구의 여가활동은 
주로 혼자서 보내는 비중이 높고 가족과 보내는 비중은 
가장 낮으며, 취미 및 자기개발 그리고 문화예술 참여 
비율이 높다는 결과[15]를 뒷받침한다. 시간 여유 그룹
이 시간 부족 그룹보다는 더 많게 분포하고 있으나 경
제활동 등으로 인해 다른 1인 가구에 비해 문화적 요인
에 열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대한 한성민의 연구[15]에 따르면 혼밥, 혼술에 익
숙한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혼
자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에 큰 불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시간 부족 그룹이나 시간 여유 그룹 모두 
시간상의 제약과 상관없이 교제 및 참여 활동 그리고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하여 추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노년기 여가 시간의 질과도 연결되므로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일상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개괄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간 부족 그룹과 시간 여유 그룹의 피곤함 정도와 
여가만족도의 유의미한 결과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1인 가구 중년여성의 특정 생활 양
상을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수준에서는 시간 여유 그룹과 부족 그룹 간 차이는 중
졸과 고졸의 중년여성들이 시간 여유에 높은 결과를 보
여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 직장의 비중이 높으며, 학력
이 높을수록 전문직을 비롯한 전일제에 종사하는 여성
이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년여성들
은 주로 이혼으로 인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혼을 추구하는 현 젊은 세대의 사회 전반
적 추세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1인 가구 수는 지속적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는 사회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며 다양한 생활 형태에서 
여러 욕구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경제적 문
제와 함께 사회적인 고립으로 연결된다는 본질적인 문
제이다[16]. 다양한 수요에 대한 경제적 대응뿐만 아니
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으

나 이에 비해, 1인 가구의 생활실태 파악과 함께 법적·
행정적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다[15][18].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문화적 여건이 취약하며[18],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망과 문화·여가 활동 지
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목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1인 중년여성 가구에서 시간 부족 그룹과 
시간 여유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일상생활을 시간 
소비방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간 사용 비교 분석 외 
추후 연구에서는 가장 유의미하게 현재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시간 소비의 패턴 요인을 파악하고 삶
의 만족도, 시간 소비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이 연구는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일상생활 활용 패턴을 통해 현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형성은 세대별 각기 다른 요인이 반영되고 있으
므로 세분화된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대 간 
생활양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생활시간 실태를 비
교,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실태연구를 통해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1인 
가구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1999년부터 시
작된 5개년 생활시간조사의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일상 
생활시간 소비 패턴의 시계열분석은 이들의 삶의 변화
를 유추하여 노년기 삶의 변화 또한 예측할 수 있을 것
이다. 추후 생활시간 실태연구를 위해서 도시 거주 노
인의 생활시간 분석과 도시·농촌 노인의 생활시간 비교 
분석 등 성별 및 세대를 아우르는 여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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